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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이늘오르막으로
인도하진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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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기세계는경제∙정치∙사회모든면에서글로벌화가진행중이고이변화속도는점점빨라지고있

다. 문제는어떻게글로벌화의이익은얻으면서거기따르는소득불평등과같은문제를해결할것인가

이다. 

한국은‘인적자본투자를통한고성장지지’전략으로비숙련노동자의지식과숙련도를제고해야한다. 이

것이생산성과국가경쟁력을높이고선진국으로진입하는지름길이다. 이는글로벌화과정에서혜택을받지못

한저소득계층자녀들에게높은수준의교육과훈련을제공함으로써그들이글로벌화의수혜자가되도록돕는

길이기도하다. 이것이일부에서주장하는, 소득분배의악화방지를위한반글로벌화정책이나보호주의보다

현명한정책이다. 반글로벌화정책은막대한경제적손실을야기할것이다.

‘IMD 세계경쟁력연감2008’에의하면한국노동자의숙련도는55개국가운데43위다. 고등교육수료자비

율은4위인반면대학교육의수준은53위였다. 교육제도역시39위의낮은평가를받고있다. 양적으로우수하나

질적으로열등하다는평가다. 이에비해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일본은노동의숙련도및교육의질에서상

위권에있다. 한국의교육은개혁되어야하며정부정책은교육의질적수준에초점이맞춰져야한다.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은교육수준과인적자본에달려있기때문이다. 현재의한국이21세기를위해서젊은세대의준비를미

루거나소홀히한다면미래한국은자신감과자존심이낮은사람들이모여사는나라가될수밖에없을것이다.

인적자본은생산적인능력으로그것은사람의마음과손과가슴속에있다. 정부는국민의역량과창의력제

고에필요한사회분위기를만들고예산을지원해야한다.

누구든지자국의미래가밝다는말을듣고싶어한다. 그러나역사는오르막이항상더높은오르막으로인도

하지않았다는것을가르쳐주고있다. 과거가미래를묻는일이없도록하려면국민모두, 특히사

회지도자들이자기도취에서벗어나겸손하게노력하며살필요가있다. 대부분의사람들

은돈에감탄하고돈을존경하며돈이모든것을해결해준다고믿는것처럼행동한다. 그

러나결국사람들은세상을더좋게만들어주는정직, 관대함, 지식에감동하게되어있다.

한국이선진국으로진입하는데장애가되는요인이있다. 뭐든‘빨리빨리’하려는성격이다. 그건단순한사

회에선유익할수있으나21세기지식정보화시대에는높은위험이따를수있다.  또한국사람들은늘최고, 최

초라는말에연연하고이를자랑스러워한다. 신문이나방송에서“어떤분야에서우리가세계최고다”, “세계최

초로성공했다”는식의자랑을흔히목격할수있다. 정말최고인사람은떠들고다니지않아도세계인모두가

그사람이최고인것을알고있다. 자신의수준을과대평가하면버블이형성되고이버블은지식의축적을막으

며결국에가서는터지고만다.

한국이미래의성공을보증받고, 선진한국의빛을밝히는결정적인힘은미래를위해현재를희생하는마음

가짐에서나온다. 굶주림속에서자식들의장래를위해자식교육에투자하는부모님의아름다운마음(beauti-

ful mind), 이것이한강의기적을만들어낸원동력임을기억해야한다. 국민들이다시한번이마음으로돌아

가야할것이다.


